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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 장관, 주한 유럽연합(EU) 

회원국 대사 회의 참석 법조인동정

1.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.17.

(수) 오후 광화문 포시즌스 호

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

(EU) 회원국 대사들과의 회

의에 참석하여, 유엔 아동권

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상황과 

인권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

을 교환하였습니다.

2. 동 회의에는 미하엘 라이터러 

주한 EU 대사와 필립 르포르

(프랑스), 페트코 드라가노프

(불가리아), 야콥 할그렌(스웨

덴), 슈테판 아우어(독일), 구

스타브 슬라메취카(체코), 피터 레스쿠이에

(벨기에), 아이너 옌센(덴마크) 대사를 포함

한 총 21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하였습니다.

3. 주한 EU대표부 초청연사인 추미애 장관은 

개회 말씀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

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법무부와 우리 정부

의 최근 조치와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. 특

히,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여성·아동을 

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사

사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

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소

개하였습니다.

-  구체적으로는,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

연령을 상향(13세→16세), 미성년자 강간 

등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·음모죄 신

설, 딥페이크(deepfake)와 같은 합성 음

란물 제작 처벌 강화, 대상아동·청소년을 

‘피해자’로 규정하고 보호처분을 폐지한 

법률(20.11.20.시행) 개정에 대해 설명하

였습니다.

-  아울러 아동학대를 방지를 위해 민법상 

부모의 징계권 삭제 추진 및 ‘인간 존엄성 

중심’의 포괄적 성교육 강화 계획을 밝혔

습니다.

- 아동 대상 성범죄 근절 대책 및 인권옹호 위한 한-EU 협력방안 논의 -


